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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처럼 너희도 내 손에 있다... 예레미야 18, 6 

우리의 삶이라는 진흙은 창조주의 손에 맡겨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정화하면서 틀을 잡도록 

허용할 때 작품이 된다. 천상 옹기장이 손에 있는 마리아 죠셀마 수녀의 삶이 그러했다. 수녀는 

여러 해 동안 암으로 인해 사도직과 상 루이즈 공자가 본당의 사목 일을 그만 두어야 했을 때, 

깎여지고 모양이 갖추어 지도록 자신을 내 맡겼다. 힘이 점차 약해지면서는 기도와 침묵과 성체 

조배와, 성모님 신심을 양육하는 일에 헌신했다.   

바바라 실비나는 11명의 자녀들과 함께 농장에서 일용할 양식을 일구었던 레오폴도와 오틸리아 

안나 와켄의 아홉째 딸이었다. 가족은 전통적 가톨릭 집안이었고 그 중에서 네 명이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했다. 마리아 로렌시아 수녀(1981년 사망), 마리아 루테 수녀, 마리아 죠셀마 수녀, 

마리아 글로리에마 수녀였다. 바바라는 착복하면서 마리아 죠셀마 라는 수도명을 받았다.  

수녀는 회계 테크니션이며 보조 간호사로서 학업을 마쳤고 또한 신학 학위를 취득했다. 몇 년간 

집안 일을 한 다음 1978년에는 병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병원에서, 그 

후에는 1982년부터 2017년까지 본원과 마리아 아욱실리아도라 학교에서 봉사했다. 학생들은 

양호실에서 마리아 죠셀마 수녀와 차를 마시고 수녀의 다정한 말을 들으면서 조금씩 시간을 

보내기를 몹시 즐겼다. 어떤 학생들은 수업 활동을 빼먹기 위한 계획으로 양호실에 오기도 했다. 

양호실 간호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돌보는 일 외에도 수녀는 학교 안내실을 담당했는데 이로 

인해 수녀는 학생들, 학부모, 교사, 직원들 사이에서 잘 알려지게 되었다. 수녀는 신뢰할만하고 

지적이었으며 사려깊고 주의깊었다. 수녀는 다양한 사람들을 알고 있었고 반드시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  

공동체를 위한 사도직뿐만 아니라 성체 봉사자, 노인 그룹을 위한 영적 동반자로서 상 루이즈 

공자가 본당에 열성적으로 연계했고 집에 머무는 병자들에게 언제나 위로의 말과 성체를 전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녀는 우정의 유대, 사랑, 가족들, 특별히 자주 방문하던 조카들과의 애정과 친구들과의 애정을 

키워갔다.   

2018년에는 병으로 쇠약해져 소공동체에서 화초 가꾸기나 완벽한 실력으로 십자수를 놓으며 

자신의 영적인 삶을 심화하는데 시간을 들였다.  

2020년 초, 수많은 화학 요법과 전이된 암으로 인해 회복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레칸토 

아파레시다로 옮기겠다고 청했다. 수녀는 지상에서의 여정을 마치던 9월 2일까지 그곳에서 

생활했다. 

깊은 신앙과 연결된, 삶에 대한 갈망은 수녀를 수 년간 병과 싸우며 분투하는 전사로 만들었다.  

주님께서 마리아 죠셀마 수녀가 지극히 사랑하던 성모님과 함께 수녀를 당신 영광 안에 

맞이하시기를 빈다.   


